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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뜻사람사랑   07-02-2017-182 

                                       

작은자공동체 
The Least of These Church 

 

 
                                

 
                      일시: 2017년 7월 2일 (주일) 오후 3시 

                      장소: Judson Memorial Church, Garden Room 

 

 

                  모이는 곳: Garden Room, Judson Memorial Church 

                                55 Washington Square South   New York, NY 10012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가족과 김동균목사(Rev. Tong-Kyun Kim) 

                                     tongkyun@gmail.com  917-622-2471 

                                     http://tltcnyc.org/ 

 

 

 

mailto:tongky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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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공동체 예배순서 
2017년 7월 2일(주일) 오후 3시 

 

                                                                                        사회: 김동균 목사 

                

묵상 ------------------------------------------------------------------------------- 다함께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해나  

 

       "행복의 얼굴" (시, 이해인 수녀)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장동인 

 

   "행복" (시, 정연복) 

 

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 김동균 목사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20–23 

       화두: “행복? 그대는 행복하나요? 왜 행복하고 싶나요?” 

 

 

한 마음 한 노래 (시) ----------------------------------------------------------- 낭독: 김웅 

   

      “행복한 일" (시, 노원호) 

 

한 마음 한 노래 (노래) ------------------------------------------------------------ 다함께    

   

            “행복한 사람” (노래 – 조동진, 대중가요) 

 

사람 뜻 올리기(기도) -------------------------------------------------------------- 다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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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노래 (시)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시, 이해인 수녀 – 낭독: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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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음 한 노래 (시)   

 
 

행복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도 

비에 흠뻑 젖을 수도 없잖아 

 

누구를 기다릴 수도  

누구에게 버림받을 수도 없잖아 

 

죽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피는 꽃잎에 입맞춤할 수도 

지는 꽃잎에 서러울 수도 없잖아    

 

나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눈물을 흘릴 수도 

한숨지을 수도 없잖아 

 

삶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도 

살아서 누리는 행복 

 

 (시, 정연복 – 낭독: 장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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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뜻 사람 뜻 나누기 
 

나눔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6,20–23 

화두: “행복? 그대는 행복하나요? 왜 행복하고 싶나요?” 

일자: 2017년 7월 2일 

 

6:20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6:21 지금 굶주린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6:22 사람의 아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내어 

쫓기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면 너희는 행복하다. 6:23 그럴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6:20 Looking at his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6:21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will be satisfied. Blessed are you who weep now, for 

you will laugh. 6:22 Blessed are you when men hate you, when they exclude you and insult you and 

reject your name as evil, because of the Son of Man. 6:23 "Rejoice in that day and leap for joy, 

because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that is how their fathers treated the prophets.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마태복음 5,1-12)) 

 

<유대교인들의 복 – 타나크(구약성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낟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창세기 1,28 -30)  사람이 겸손하여 야훼를 

경외하면 재산과 영예와 건강을 누린다. (잠언 22,4) 헤르몬 산에서 시온 산 줄기를 타고 굽이굽이 내리는 이슬 같구나. 그 

곳은 야훼께서 복을 내린 곳, 그 복은 영생이로다. (시,133,3)   

 

<유교의 5 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 1편 <홍범(洪範)>에 나오는 오복(五福)>  

1. 첫 째, 수(壽)로서 천수(天壽)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長壽)의 복(福)  

2. 둘 째, 부(富)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富)의 복(福  

3. 셋 째, 강령(康寧)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福) 

4. 넷 째, 유호덕(攸好德)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福) 

5. 다섯째, 고종명(考終命)으로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 고통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福) 

 

<한반도의 전통적인 오복(五福)> 

1. 치아가 좋은 것 2. 자손이 많은 것 3. 부부가 해로하는 것 4.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5. 명당에 묻히는 것  

 

<근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오복 – 여론조사> 

1. 첫째,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2. 둘째,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3. 셋째,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4. 넷째,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5. 다섯째,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갖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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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노래 (시) 

 

 

 

행복한 일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 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의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 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시, 노원호 – 낭독: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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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음 한 노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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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기도 

 

 

하느님, 

 

이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 

항상 푸른 잎사귀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 

 

세상의 모든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런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로 읽은 시는 시인 롱펠로우(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1882)의 시 입니다 


